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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典經)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치유적 함의

97)황 희 연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 나타난 치병 사례들을 유형

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치유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증산(甑山)은 당대의 선천 세계를 ‘종기를 앓음’, ‘진멸할 지경’ 등과 

같이 병적인 상태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상극에 지배된 세상을 바로잡

기 위해 그는 9년 동안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함으로써 상극에서 

상생으로 우주의 질서를 전환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천지의 도수(度

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시켜, 만고의 원한을 해원하고 상생의 도

(道)로 후천의 선경을 건설하여 세계 민생을 구제하려 한 증산의 천지

공사에는 천ㆍ지ㆍ인 삼계(三界)를 소생시키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

는 치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순진리회의 종지ㆍ신조ㆍ목적ㆍ훈회ㆍ수칙 및 기타 

수도 방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수도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치병의 

원리를 통해 살펴본 치유적 함의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천지공사로서

의 치유와 인간적 차원에서의 실천수행으로서의 치유로 구분될 수 있

다. 더 나아가, 천ㆍ지ㆍ인 삼계의 치유 및 회복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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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부합하며, 이는 치

유적 실천수행의 당위성과 그 의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전경, 치병, 치유, 천지공사, 실천수행,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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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발전과 성장 속에서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

을 누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정신적 가치의 경시와 

물질적 가치의 우선시, 개인 및 집단의 이기주의, 그리고 생명 경시 

풍조와 같은 사회적 병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의 보편화는 정보의 과잉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 스팸(spam)과 피싱(phishing)의 만연은 현대

인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물질적 

성취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심각한 윤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심을 바르게 지키며 도덕성을 유지하는 

일은 점차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코로나19’

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심대한 변화를 겪었으

며, 이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생활양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학계 역시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온라인 종교활동의 전개 방안, 종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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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복지사업의 역할, 치병과 치유에 새로운 논의, 그리고 윤리적ㆍ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

인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분

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대

규모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건들 외에도,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무한 경쟁

의 시대적 압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자괴감, 상실감, 소외감, 우울

감, 부적응, 그리고 방향성 상실 등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조차 그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개인의 삶은 전반적으

로 피폐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인

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심리적 건강에 중대한 위협

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남아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7

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으로써 마음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全)주기적 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현대의학의 발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비록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분야에서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가 가능해지며 평균 수명이 연

장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의학을 과학으로 정의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

다. 의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의 도입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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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히 과학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총체

적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현상뿐만 아니

라, 주변 환경적 요소,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의학의 아버

지’로 추앙받는 히포크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기원은 인간을 이

해하려는 철학적 토대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의학이 인문학적 기반에

서 발전해 온 학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전 세계의 의

과대학에서도 인문학적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1) 

동양의학의 경우,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서문에서 세 가지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방대한 중국 의서를 한 권으로 집대성하는 것, 

둘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향약(약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셋째, 삶의 수양(修養)을 약물이나 침 치료보다 우위에 두어 신체

와 정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요지인 삶의 수양으로, 치유의 관점에서 수양도 의학의 중요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양생(養生)’을 치유의 근본으로 삼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교 역시 의학사상에 대한 탐구의 중요한 대

상으로 간주된다.3) 최종성(2001)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 가장 보편적

인 문제인 질병에 무관심한 종교는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

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4)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는 치병과 치유에 깊

은 관심을 가지며, 이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첫째, 종교적 치병과 치유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

1) 예병일, 의학, 인문으로 치유하다 (서울: 한국문학사, 2015), pp.7-18 참조.

2) 안도균,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서울: 작은길, 2015), pp.16-20 참조.

3)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의학사상: 인간 개체의 생물학적 질병을 중심으로｣, 신종교
연구 34 (2016), p.121.

4) 최종성, ｢무(巫)의 치료와 저주｣, 종교와 문화 7 (2001),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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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종교 중 하나인 원

불교는 2010년 인문한국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2011년 1월 원광대

학교에 마음인문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마음인문학 학술총서

를 발간해오고 있다. 또한 원불교 100주년과 원광대학교 개교 70주년

을 기념하여, 2016년 2월 ‘근현대 한국 신종교운동에 나타난 치유와 

통합’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원불교, 

대순진리회, 동학, 대종교, 통일교 등 여러 신종교가 참여하여 종교의 

치유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각 종교는 그 설립 이념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며 사회적 책

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순진리회를 예로 들면, 1998년 사회복

지사업의 일환으로 분당제생병원5)을 설립하였으며, ‘구제창생(救濟蒼

生)ㆍ해원상생(解冤相生)ㆍ무병사회(無病社會)’라는 비전을 의료사업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동두천제생병원과 고성제생병원의 개

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셋째, 종교 구성원들이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 

수행을 통해 개인의 심신을 건강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에서의 치병ㆍ치유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활동의 일환으로, 대순진리회의 주요 경전인 전경에 나타난 치병

의 사례들을 발췌하여 치유 방법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또한, 치병의 원리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치유적 함의를 탐구

하며, 대순사상에서 바라본 치병ㆍ치유의 의미와 그 가치를 통해 치유

적 실천 수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순진리회의 치병과 치유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고남식

5)《분당제생병원 홈페이지》, ｢병원연혁｣ (https://www.dmc.or.kr/conts/10600100300
4000.do, 2023. 11. 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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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22)6), 차선근(2016)7), 김영주(2017)8), 까이젠민ㆍ리우하오

란(2020)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10) 본 연구는 이러한 치병과 치

유를 주요 주제로 삼아 전반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고남식

(1999)은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유도(有道)의 확

립과 그 방법을 탐구하였다. 안심(安心)ㆍ안신(安身)이라는 개념에 내

포된 ‘안(安)’의 의미를 고찰하며, 천하의 질병 원인을 음양(陰陽)의 

불균형과 신인(神人)의 부조화로 인한 인계(人界)에서의 윤리도덕의 

부재(無忠ㆍ無孝ㆍ無烈)와 관련시켰다. 또한, 증산이 호생의 덕과 인간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치병을 실천했으며, 

천하개병(天下皆病)의 상황 속에서 도(有道)를 얻으면 무도(無道)로 인

해 발생한 대병(大病)과 소병(小病) 모두에 효과가 있으며, 안심(安心)

과 안신(安身)이 대병의 치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차선근(2016)은 대순진리회의 의학사상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①전경의 ｢행록｣ 5장 38절의 병세문을 중심으로 한 해

석, ②병겁 이전 시대의 인간 개체가 겪는 생물학적 질병에 대한 고

6) 고남식, ｢유도(有道)의 확립과 안(安)의 의미: 안심(安心)ㆍ안신(安身)의 안(安)과 관
련하여｣, 대순사상논총 7 (1999); 고남식, ｢전경(典經) ｢제생(濟生)｣편 연구: 강
증산의 권능(權能)ㆍ지혜(智慧)와 관련하여｣, 대순사상논총 41 (2022).

7)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의학사상: 인간 개체의 생물학적 질병을 중심으로｣, 신종교
연구 34 (2016).

8) 김영주,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치유와 화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 (2016).

9) 까이젠민ㆍ리우하오란, ｢大巡｢济生医世｣宗教救治特色及其与道教思想關係探微｣, 대
순사상논총 34 (2020).

10) 본 연구는 치병과 치유를 중심 주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명
하고자 한다. 고남식의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한 4편의 선행연구는 치료에 관한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특정 학문인 문학치료의 틀 내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선행연구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치유에 관한 후속 연구
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선행연구로 삼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고남식, ｢증산의 강세 전승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2 (2005); 고남식, ｢단
주(丹朱) 해원(解冤) 전승(傳承)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4 (2006); 
고남식, ｢해원 설화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강증산 전승과 문헌 설화의 비교｣, 문
화치료연구 6 (2007); 고남식, ｢해원으로 본 강증산 전승의 <남조선국>과 홍길동
전의 <율도국>｣, 문학치료연구 12 (2009). 또한, 대순사상연구는 아니지만 증산
교 관련 연구로 박상란(2021)이 대순전경 초판본에 수록되어 있는 치병담의 주요 
서사를 ‘발병-시료 요청-치료-쾌유’로 정리한 논문도 있다. 박상란, ｢근대 증산교 치
병담의 전승적 특징: 대순전경(大巡典經) 초판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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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다. 대순진리회의 병인론11)과 치유론을 분석하고, 이를 무속과 

불교 천태종의 의학사상과 비교하여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

적으로, 대순진리회에서 설명하는 병인은 구천상제12)를 공경하고, 참

회와 마음을 다스리는 등의 수행을 통해 덕화를 입음으로써 예방하거

나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치유론은 수행에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김영주(2017)는 치병보다는 치유에 중점을 두어, 한국 신종교의 치

유와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대순진리회의 ‘치유와 화합’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김영주는 크게 두 가지로 주제를 다루었는데, ①종교적 

관점에서 치유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②사회화합과 관련하여 치유

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대순진리회의 치유 프로그

램으로서 경전 강독, 이타행, 수련 등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며, 

사회화합을 위한 가정화목운동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드워드 아이런(2018)은 전경의 ｢제생｣편에 나타난 치유 일화를 

장소, 요청자, 환자, 증상, 치료, 확인의 여섯 요소로 분석하고, 증산의 

치유 방법이 한의학, 민간요법, 무속이 자연스럽게 혼합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1) 대순진리회가 설명하는 병인(病因)들은 자연의 유해한 기, 인간이 내뿜는 살기, 신명
이나 귀신의 작용, 징벌과 척신, 욕망 등이 있다. 차선근, 앞의 글, pp.126-133 참조.

12)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九天上帝’)이다.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道)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佛)과 보살(菩薩)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劫厄)을 구천(九
天)에 하소연하였다. 이에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하기 위하여 서양 대법국 천
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전북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머무셨으며, 1871년 9월 19일 전라도 고
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씨 가문에 인간의 모습을 빌어 강세(降世)하였다. 증산(甑山: 
姜一淳, 1871~1909)은 1901~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행하고서 화천(化天)하였다. 
그 뒤 증산의 종통과 유지를 계승한 도주(道主) 정산(鼎山: 趙哲濟, 1896~1958)이 
무극도를 창도하면서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
聖上帝)로 봉안하고 종지 및 신조, 목적을 정하였다. 그리고 정산이 화천하기 전 최
고 간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박한경(牛堂: 朴漢慶, 1917~1996)을 총도전으로 임
명하고, 종전의 시봉 도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였다. 이후에 도전(都典) 우당(牛堂)
은 1969년 4월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여 대순진리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대순진
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2장 32절, 교운 2장 64
절;《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http://daesoon.org); 대순종학 교재연구
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p.56 참조.

http://daeso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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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젠민ㆍ리우하오란(2020)은 ‘제생의세’의 의료사상을 대순진리회

의 전경에 담긴 핵심 사상으로 보며, 개인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치유의 의미도 강조하였다. 이들은 도교 경전 도인경의 ‘제세도인’ 

사상과 비교하여 ‘제생의세’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남식(2022)은 전경 ｢제생｣편의 구절을 네 가지 양상으로 구분

하였다: 치병을 통한 제생, 자연재해로부터의 제생, 인간 상호 간 갈

등의 화해를 통한 제생, 인간의 자성적 수행에 의한 지혜 계발을 통한 

제생. 그는 이러한 구분을 전경의 다른 편에 적용하여 제생의 의미

를 확장하고, 대순전경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는 전
경에서 치병과 치유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발췌하고,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치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치

유적 함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기존의 분류 방식에 그치지 

않고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새로운 연구적 관점을 제시할 필요성

이 있다. 이에 따라 Ⅱ장에서는 고남식, 차선근, 에드워드 아이런의 

분류 방식을 보완하고,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그 특징을 새

롭게 조명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치병의 원리를 중심으로 치유적 함의

를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천지공사로서의 치유와 실천 수행으로서의 

치유로 나누어 재해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
경에 나타난 치병 내러티브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증산이 

천ㆍ지ㆍ인 삼계를 치유하고자 한 의미와 인간의 올바른 수행이 지니

는 치유적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천ㆍ지ㆍ인 삼계의 치유

와 회복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과 부합하며,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치유적 실천 수행이 

지닌 당위성과 의의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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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그 특징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을 분석해보면, 치병과 관련된 구절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제생｣편의 대부분이 치병에 관한 서사로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치병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신

체적 질병, 정신적 고통, 도덕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치병을 다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대순사

상의 관점에서 치병을 이해하는 방식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남식(1999)은 ｢제생｣편에 한정하여 치병의 사례를 <제생 방법의 

분류>13)와 <전경 제생편 치병사례>로 정리하였다. 차선근(2016)은 

증산이 병자를 치료하기 시작한 시점을 1902년 전주 화정동(花亭洞)

으로 보고, 이때 그는 약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독특

한 방식으로 병자를 치료해왔음을 강조하였다. 증산이 직접적으로 병

자를 치료한 사례와 직접 치료하지는 않았으나 그에게 의탁하여 치유

된 사례를 포함하여 총 49건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증산의 치병 

방법 분류표>로 체계화하였다. 차선근은 A유형을 약재와 무관한 독특

한 처방에 의한 치병으로, B유형을 약재나 음식을 활용한 치병으로 

구분하며, 질병 치유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특

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병겁(病劫)이 닥치기 이전 시대의 생물학적 질

병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치유책은 상제인 증산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

로 덕화를 입고자 발원하고 참회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수행에 매진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유효적절한 

약재 사용 및 천상의 문명을 본뜬 현대과학적 치료 기술의 병행도 언

급하였다.14)

13) 1. 말씀이나 글로써 병을 다스리심 2. 음식(재료)으로 병을 다스리심 3. 병을 전이시
켜 다스리심 4. 기타(직접적인 치병은 아니나 사람들 간에 불화를 화해시켜 양자 간
의 상생을 이룬 일) 고남식, ｢유도(有道)의 확립과 안(安)의 의미: 안심(安心)ㆍ안신
(安身)의 안(安)과 관련하여｣, pp.559-560, pp.581-5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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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고남식(1999)의 

연구는 ｢제생｣편에 한정된 사례만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차선근

(2016)은 전경 전체에서 발췌한 사례를 표로 정리하였으나, 증산이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법｣ 1-40, 1-43, 3-12

와 ｢공사｣ 1-15의 구절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증산이 명확한 치료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병자를 말로 깨우친 후 병이 호전된 경우를 치병 사례로 포함하여, 이

후에 제시할 <표 1>에는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사례를 총 54건으

로 정리하고, 치료 방법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치병 방법을 ①글 ②말(꾸짖음 포함) ③심고 

④전이 ⑤섭취 ⑥도포 ⑦마사지 ⑧기타 특정행동으로 나누어 유형

을 설정하였다. 

<표 1>은 앞서 언급한 8가지 유형 중 단일한 방식으로 치유된 사

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발생 횟수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

어 ①글: 7회는 전경에서 글이라는 단일한 방법을 통해 치병된 사

례의 총 횟수를 의미한다. 54건의 사례 중 32건이 한 가지 방식을 사

용하여 치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결합된 치유 사례들을 정리한 것

이다. 예를 들어, ①글: 6회는 복합적인 치유 방법 중 글이 포함된 사

례의 총 횟수를 나타낸다. 더불어, 54건의 사례 중 22건이 복합적인 

방식을 통해 치유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일한 방법이든 복합적인 방법이든, 그 치유 방식에서 일관된 규

칙이나 원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치유의 원리가 대순진리회에서

의 최고신격인 증산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사하며, 그 원리를 명확히 규명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14)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의학사상: 인간 개체의 생물학적 질병을 중심으로｣, pp.134-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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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전경 구절 환자 및 증상 치유 방법
유형 
분류

1 행록 4-36
김병욱 아내의 
와사증

글을 써주고 부엌에서 불사르게 함 ①

2 공사 1-16 정성백의 오한 글 한 절을 읽어줌 ①

3 공사 1-20 오의관의 해솟병
글을 써주고 그것을 자는 방에 간수
하게 함

①

4 제생 7 김윤근의 치질
환자에게 아침마다 시천주를 7번씩 
외우게 함

①

5 제생 14 김갑진의 문둥병

환자를 문 바깥에서 방 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김형렬 외 여러 사람에게 
대학 우경 일장을 읽게 한 후 10분 
뒤에 돌려보냄

①

6 제생 20
김형렬의 오한, 
두통

환자에게 64괘를 암송하게 함 ①

7 제생 32
주막 주인의 
창증

종도들에게 대학 구절(대학지도 재명
명덕 재신민 재지어지선)을 읽게 함, 
환자가 물을 아래로 쏟더니 부기가 
빠짐

①

8
행록 
4-19~20

손병욱 아내의 
골절쑤심, 식음 
전폐, 사경을 
헤맴

“왜 그리하였느냐”고 세 번 되풀이 
꾸짖음, 혼잣말로 “죽을 다른 사람에
게 가라”고 함

②

9 교법 1-43 김보경의 성병
“본처를 저버리지 말라”고 일러준 이
후 낫게 한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음

②

10 교법 3-12
박공우의 가슴뼈 
타박상

말로써 공우가 마음을 풀고 뉘우치게 
함 (이후 천원교 예수교회 열두 고을 
목사 대전도회가 열림)

②

11 제생 5
김형렬 아내의 
산후 복통

“이후부터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고 말해줌

②

12 제생 28
김경학 아들의 
병

병실에 들어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
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함

②

13 제생 41
고부인 모친의 
단독

“왕대 뿌리에 왕대 나고, 시누대 뿌
리에 시누대 나나니 딸이 잘 되도록 
축수하라”고 말로 부탁함

②

<표 1>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사례와 유형 분류 – 단일한 방식

①글: 7회 ②말(꾸짖음 포함): 9회 ③심고: 2회 ④전이(병을 옮김): 1회 ⑤섭취: 4회 

⑥도포: 2회 ⑦마사지: 0회 ⑧기타 특정행동: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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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법 1-40
정남기의 아우가 
숨이 막히고 
통하지 못함

“어찌 그렇게 곤욕을 보느냐”고 물음 ②

15 권지 2-1 박공우의 요통
박공우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노하
여 “너의 허리를 베어버리리라”고 
꾸짖음

②

16 제생 33 김낙범의 천포창 환자를 한참 꾸짖음 ②

17 권지 2-1
박공우 아내의 
허리, 다리 
타박상

박공우가 상제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지성으로 심고함

③

18 권지 2-12
황응종 아들의 
급병

황응종이 청수를 떠놓고 멀리 상제가 
계신 곳을 향하여 두손 모아 발원함

③

19 제생 34 김영조의 안질 환자의 안질을 자신의 눈에 옮김 ④

20 교운 1-24
송대유 
종제(사촌동생)
의 폐병

환자에게 보리밥을 먹게 함 ⑤

21 제생 35

문공신이 
고부화액 때 
얻은 신병이 
도짐

환자에게 찹쌀 아홉 되로 밥을 지어 
먹게 함

⑤

22 제생 37
이질로 고통받는 
사람

환자에게 사물탕 본방에 목과(木果) 
세 돈을 넣은 약을 줌

⑤

23 제생 39 박공우의 설사
살기가 붙은 참외를 먹은 환자에게 
닭국을 먹으라고 함

⑤

24 행록 3-7
천원 장씨의 
타박상

환자에게 생지황의 즙을 상처에 바르
게 함

⑥

25 행록 4-25
고부인의 
단독(丹毒)

환자의 손등에 침을 발라줌 ⑥

26 행록 2-19 김도일의 요통 환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꺾어 버림 ⑧

27 공사 1-21
오의관 아내의 
청맹

환자의 창문 앞에서 환자와 마주 향
하여 서서 양산대로 땅을 그어 돌림

⑧

28 제생 40 김형렬 딸의 병

문 밖에 나가서 휘파람을 세 번 불고 
만수를 세 번 부르니 하늘의 지미 같
은 것이 가득히 낌, 공중을 향하여 
한 번 입 기운을 부니 곧 바람이 일
어나 지미를 다 흩어버림

⑧

29 제생 44 앉은뱅이 여인 두어 차례 찾아감 ⑧

30 권지 2-28 신원일의 병

수년 전 급병으로 사경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일러준 대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문 밖 동쪽 하늘을 보면 구
름 속에 붉은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분께 절 사배를 함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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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경에서 증산이 글로 치유한 사례는 7회에 해당하며, 그 서

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 …이 사정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 여인의 

불평이 조왕의 노여움을 산 탓이니라” 하시고 글을 써서 병

욱에게 주시면서 아내로 하여금 부엌에서 불사르게 하셨도다. 

아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니 바

로 와사증이 사라졌도다.15)

(B) …상제께서 의관을 불러 글을 써주시고 “이것을 그대가 자는 

방에 간수하여 두라” 이르시니 그는 황송하게 여기고 이르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는 그날부터 잠에 들 수 있더니 얼마 

후에 해소도 그쳐 기뻐하였도다.16)

(C) …그날 오후에 성백은 별안간 오한을 일으켜 심히 고통하더

니 사흘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노라니 상제

께서 성백을 앞에 눕히고 글 한 절을 읽으시니 그가 바로 쾌

유하였도다.17)

(D) …이를 긍휼히 여기사 상제께서 그로 하여금 아침마다 시천

주를 일곱 번씩 외우게 하셨도다. 그가 그대로 행하더니 병에 

차도가 있어 얼마 후에 완쾌되었도다.18)

(E)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六十四괘를 암송하고 갑자기 각통으로 

생긴 오한 두통을 즉각에 고쳤느니라. …19)

15) 전경, 행록 4장 36절.

16) 같은 책, 공사 1장 20절.

17) 같은 책, 공사 1장 16절.

18) 같은 책, 제생 7절.

31 제생 8 이도삼의 간질병

눕혀 놓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함 (밥
을 먹고 난 후 배가 아프고 변에 담
이 섞여 나오다가 14일 만에 간질 기
운이 사라짐)

⑧

32 제생 29
김경학의 위독한 
병

환자에게 사물탕을 끓여 땅에 묻고 
달빛을 우러러 보게 함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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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동곡 김 갑진(金甲辰)은 문둥병으로 얼굴이 붓고 눈섭이 빠

지므로 어느 날 상제를 찾고 치병을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갑진을 문 바깥에서 방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형렬과 그 외 

몇 사람에게 대학 우경일장을 읽게 하시니라. 十여 분 지나

서 갑진을 돌려보내셨도다. 이때부터 몸이 상쾌하여 지더니 

얼마 후에 부기가 내리고 병이 멎었도다.20)

(G) …상제께서 그 집 주인을 보시더니 “저 사람이 창증으로 몹

시 고생하고 있으니 저 병을 보아주라”고 종도들에게 이르시

고 “대학지도 재명명덕 재신민 재지어지선(大學之道在明明德 

在新民在止於至善)”을 읽히시니라. 집 주인은 물을 아래로 쏟

더니 부기가 빠지는도다. …21)

글을 사용하여 치유한 사례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에서는 증산이 쓴 글을 불사르게 한 방식이고, (B)에서는 증산이 

쓴 글을 보관하게 한 방법이다. (C)에서 (G)까지는 모두 글을 읽는 방

식으로 치유가 이루어졌으며, (C)에서는 증산이 직접 읽었고, (D)와 

(E)에서는 환자가 직접 읽게 하였으며, (F)와 (G)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종도에게 글을 읽게 하여 치유가 이루어졌다. 사용된 글의 종류

를 살펴보면, (A)와 (B), (C)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

만, 시천주, 64괘, 대학 등 특정한 글이 사용된 사례도 존재한다. 또

한 <표 2>에서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6회를 포함하면 총 13회가 

사용되었으며, 전체 유형 중 글과 섭취가 동일하게 사용한 빈도수가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글을 사용한 치유 사례에서 발견되

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용된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이 때로는 불

분명하다는 점이다. (A), (B), (C)와 같은 경우에서 증산이 쓴 글의 정

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반면, 시천주, 64괘, 대학과 같은 특정 경

19) 같은 책, 제생 20절.

20) 같은 책, 제생 14절. 

21) 같은 책, 제생 32절.



192 대순사상논총 제50집 / 연구논문

문이나 고전 텍스트가 사용된 경우는 그 텍스트의 상징성과 영적 효

능이 더욱 강조됨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증산이 텍스트의 신성한 의

미와 상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경문이 치

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증산이 텍스트를 단순한 읽기의 차원

을 넘어, 신성(神性)과 직접 연결된 치유의 매개체로 활용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증산이 행한 글을 통한 치유는 언어의 힘을 빌려 신

체적, 정신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텍

스트의 위력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전경에서 증산이 말로 치유한 사례는 9회이며, 그 서사는 다

음과 같다.

(A) 손 병욱(孫秉旭)은 고부 사람인데 상제를 지성껏 모셨으나 

그의 아내는 상제의 왕래를 불쾌히 여기고 남편의 믿음을 

방해하였도다. 어느 날 병욱의 아내가 골절이 쑤시고 입맛을 

잃어 식음을 전폐하여 사경에 헤매게 되었느니라. …

병욱의 아내를 불러 앞에 앉히고 “왜 그리하였느냐”고 세 

번 되풀이 꾸짖고 외면하시면서 “죽을 다른 사람에게 가라”

고 혼자 말씀을 하시니라. …응종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다

음날 새벽에 구릿골로 행차하셨도다. 가시는 도중에 공우에

게 “사나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니 제 연분이 

아니라. 신명들이 없애려는 것을 구하여 주었노라. 이제 병

은 나았으나 이 뒤로 잉태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과

연 그 후부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도다.22)

(B) 상제께서 김 보경에게 글을 써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너의 

소실과 상대하여 소화하라.” 보경이 그 후 성병에 걸려 부득

이 본가로 돌아와 달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웅포에 살던 소

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느니라.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본처를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 성병을 곧 낫게 하셨도다.23)

22) 같은 책, 행록 4장 19절, 행록 4장 20절.

23) 같은 책, 교법 1장 4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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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제께서 천원(川原)장에서 예수교 사람과 다투다가 큰 돌에 

맞아 가슴뼈가 상하여 수십 일 동안 치료를 받으며 크게 고

통하는 공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너도 전에 남의 가슴을 쳐

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생각하여 뉘우치

라. 또 네가 완쾌된 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죽이려고 생각하

나 네가 전에 상해한 자가 이제 너에게 상해를 입힌 측에 붙

어 갚는 것이니 오히려 그만하기 다행이라. 네 마음을 스스

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나으

리라.” 공우가 크게 감복하여 가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

고 후일에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할 것을 생각하니라. 수일 

후에 천원 예수교회에 열두 고을 목사가 모여서 대전도회를 

연다는 말이 들려 상제께서 가라사대 “네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 열두 고을 목사가 움직였노라” 하시니라. 그 후에 상

처가 완전히 나았도다.24)

말로 치유하는 방식은 단일한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꾸

짖는 방식도 말로 치유하는 유형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A)와 같이 꾸

짖는 사례는 3회, (B)와 같이 교훈을 주는 방식은 5회, (C)와 같이 가

해자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풀어주어 상처를 치유한 사례는 1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복합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3회를 포함

하면 총 12회이며, 전체 유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식 중 말은 사

용한 빈도수가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③ 전경에서 심고를 통해 치유된 사례는 2회이며, 자세히 그 서

사는 다음과 같다.

(A) 박 공우의 아내가 물을 긷다가 엎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기동치 못하고 누워 있거늘 공우가 매우 근심하다가 상제가 

계신 곳을 향하여 자기의 아내를 도와 주십사고 지성으로 심

고하였더니 그의 처가 곧 나아서 일어나느니라. …25)

24) 같은 책, 교법 3장 12절.

25) 같은 책, 권지 2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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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황 응종의 아들이 병으로 위급하게 되었기에 응종이 청수를 

떠 놓고 멀리 상제가 계신 곳을 향하여 구하여 주실 것을 두 

손을 모아 발원하였더니 아들의 병세가 나으니라. 이튿날 응

종이 동곡 약방으로 가서 상제께 배알하니 가라사대 “내가 

어제 구름 속에서 내려다보니 네가 손을 모으고 있었으니 무

슨 연고이냐”고 물으시므로 응종이 사유를 자세히 아뢰었더

니 상제께서 웃으셨도다.26)

종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증산을 향해 지성으로 심고하며, 가족의 

병이 낫기를 기원한 사례는 총 2회이다. (A), (B)에서 박공우와 황응

종은 전경에서 각각 16번씩 등장하는 인물로,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할 때에도 자주 함께 참여하였고, 그 결과 증산에 대한 깊은 믿음으

로 심고를 드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 2>에서 복합적인 방식으

로 사용된 1회를 포함하면 총 3회이며, 전체 유형 중 심고는 도포와 

회수가 동일하다. 

④ 전경에서 전이(병을 옮김)를 통해 치유한 사례는 1회이며, 그 

서사는 다음과 같다.

또 상제께서 김 낙범의 아들 영조(永祚)가 눈에 핏발이 생겨 

눈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안질을 자신의 눈

에 옮겨 놓으시고 그의 아들의 안질을 고치셨도다.27)

전경에는 병을 전이시켜 치유하는 방법이 단일 방식으로 1회, 복

합 방식으로 4회 사용되었다. 병을 전이시키는 대상이 증산 자신인 

경우도 있으며, 부인에게서 남편으로 옮긴 경우, 노승과 개에게 전이

시켜 대신 죽게 한 경우, 그리고 전선과 같은 사물에 전이시켜 버린 

경우도 있었다.

⑤ 전경에서 섭취를 통해 치유한 사례는 4회이며, 그 서사는 다

음과 같다.

26) 같은 책, 권지 2장 12절.

27) 같은 책, 제생 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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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를 죽게 하여서야 되겠느냐. 찹쌀 아홉 되로 밥을 

지어 먹이라”고 이르시니라. 응종이 돌아가서 그대로 전

하니라. 공신은 그대로 믿고 행하였던바 병에 큰 차도를 

보아 병석에서 일어났도다.28)

(B) …이질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사물탕(四物湯) 본방에 목과

(木果) 세 돈을 넣어 약으로 주셨는데 대체로 그 탕을 즐

겨 쓰셨도다.29)

(A)에서는 음식 등을 섭취하게 하는 방식이며, (B)에서는 약을 마

시게 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폐병 환자라 하더라도 섭취시키는 것의 

종류는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표 2>에서 복합 방

식으로 사용된 9회를 포함하면 총 13회이며, 전체 유형 중 섭취는 글

과 동일하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⑥ 전경에서 도포를 통해 치유한 사례는 2회이며, 그 서사는 다

음과 같다.

(A) …그들이 떠나간 후 겨우 장씨는 정신을 되찾고 집에 돌아

왔느니라. 얼마간 지나서 상제께서 장씨에게 들러 그 시말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지황(生地黃)의 즙을 내어 상처에 바

르라”고 말씀하시니 장씨가 그대로 행하니 그날로 몸이 회

복되었도다.

(B) …“내가 없으면 여덟 가지 병으로 어떻게 고통하리오. 그 

중에 단독이 크리니 이제 그 독기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부인의 손등에 침을 바르셨도다.

(A)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도포하게 한 경우이며, (B)에서는 증산이 

직접 환자에게 도포한 경우이다. 또한, <표 2>에서 복합 방식으로 사

28) 같은 책, 제생 35절.

29) 같은 책, 제생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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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1회를 포함하면 총 3회이며, 전체 유형 중 도포는 심고와 회수

가 동일하다. 

⑦ 전경에서 증산이 마사지를 통해 치유한 사례는 단일 방식 0

회, 복합 방식 6회이다.

…그의 아들 석(碩)을 사랑으로 업어 내다가 엎드려 놓고 발

로 허리를 밟으며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손을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닭 한 마리를 삶아서 먹이라고 일

러 주시니라. 이로부터 석의 폐병이 나았도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일한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

으며, 위와 같이 다른 치유 방식과 복합적으로 사용된 사례만 있다. 

마사지의 방식은 보통 다리나 배를 마사지하거나, 허리를 발로 밟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⑧ 전경에서 기타 특정 행동을 통해 치유한 사례는 7회이며, 그 

서사는 다음과 같다.

(A) 상제께서 서울에서 여러 공사를 보시던 어느 날 해솟병에

서 제생(濟生)된 오 의관의 아내가 다년간의 지병인 청맹

으로 앞을 잘 못 보는지라 그 여인이 또한 병을 고쳐 주

시기를 애원하거늘 상제께서 그 환자의 창문 앞에 이르러 

환자와 마주 향하여 서시고 양산대로 땅을 그어 돌리신 

후 돌아오시더니 이로부터 눈이 곧 밝아져서 오 의관의 

부부가 크게 감읍하고 지성으로 상제를 공양하였도다.30)

(B) 그 후 또 김 경학이 병들어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

데 상제께서 경학에게 명하시어 사물탕(四物湯)을 끓여 땅

에 묻고 달빛을 우러러보게 하시더니 반 시간 만에 병이 

완쾌하였도다.31)

30) 같은 책, 공사 1장 21절.

31) 같은 책, 제생 29절.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치유적 함의 / 황희연 197

(A)에서는 증산이 환자와 상관없이 직접 특정 행동을 통해 병을 치

유한 경우로, 이러한 사례는 단일 방식에서 4회, 복합 방식에서 4회 

총 8회에 해당한다. (B)에서는 증산이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환자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하여 치유한 경우로, 이러한 사례는 

단일 방식에서 3회, 복합 방식에서 12회 총 15회이다. 또한, <표 1>

에서 단일 방식으로 사용된 7회와 <표 2>에서 복합 방식으로 사용된 

16회를 포함하면 총 23회이며, 전체 유형 중 기타 특정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과 더불어 종도들이나 환자들에게 특정 행동

을 지시하여 병을 치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증산이 행한 

치유 방식은 단순히 최고신의 덕화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적

극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종교적 실천임을 시사한다. 이는 증산의 치유 

사상의 실천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며, 신명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번호 전경 구절 환자 및 증상 치유 방법 유형 분류

1 행록 3-59
문공신의 

타박상

인곽을 세우고, 환자에게 소변 찌끼를 

먹게 함
⑧+⑤

2 공사 1-15 김덕유의 폐병
공사 참여 중 현기증이 날 때 얼굴에 

청수를 뿌리거나 마시게 함
⑧+⑤

3 공사 1-21 김갑칠의 설사
환자에게 “이로부터 설사가 멎고 구미

가 돋으리라”라고 말하고 크게 웃음
②+⑧

4 제생 2
이경오의 다리 

부종

손수 환자의 다리를 끝까지 만지고,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씻게 함

⑦+⑧

5 제생 3 상제 부친의 병

황응종에게 상제의 모시 두루마기를 

환자에게 입히고, 자신이 준 돈으로 영

양분 있는 음식을 만들어 공양하게 함

⑧+⑤

<표 2>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사례와 유형 분류 – 복합적인 방식

①글: 6회 ②말(꾸짖음 포함): 3회 ③심고: 1회 ④전이(병을 옮김): 4회 ⑤섭취: 9회 

⑥도포: 1회 ⑦마사지: 6회 ⑧기타 특정행동: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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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생 6
장효순 딸의 

횟배앓이

두 부부를 불러 벽을 사이에 두고 등

지고 서게 한 후 부인의 병을 남편에

게 옮긴 후, 남편의 배를 만져서 회복

하게 함

④+⑦

7 제생 9
김성옥이 

급병으로 죽음

모친이 업고 온 죽은 아이를 무릎 위

에 눞히고 배를 밀어 내리면서, 허공

을 향하여 “미수를 시켜 우암을 불러

라”고 외치고, 침을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줌, 항문으로부터 시추물을 쏟고 

소리를 치며 깨어남

⑦+②+⑤

8 제생 10 김창여의 체증
평상 위에 눕히고, 배를 만지면서 김

형렬에게 한문 글귀를 읽게 함
⑦+①

9 제생 11
김 모란 

앉은뱅이

담뱃대에 따라 일어서게 함, 김형렬에

게 한문 글귀를 읽게 함, 환자를 뜰에 

세우고 걷게 하면서 김광찬에게는 그

의 종아리를 쳐서 빨리 걷게 함

⑧+①

10 제생 12
박순여 모친의 

병

환자에게 시장에 나가 초종지례에 쓰

는 제주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성

껏 심고하고 돌아오게 함, 사물탕 한 

첩을 달여서 병실의 바깥뜰로부터 12

걸음이 되는 곳에 광중과 같이 땅을 

파서 묻게 함, 환자에게 빚어 넣은 술

을 가져와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마시

게 함

③+⑧

11 제생 13 전순일의 신병

환자에게 죽 한 그릇을 먹이고, 한공

숙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은행 한 개

를 방 안에 있는 거울 조각 위에 얹어 

으슥한 곳에 두게 함, 환자에게 술상

을 청하고 10분 정도 지나서 의원이 

떠나니 병자는 문밖에 나와 전송하라

고 일러줌

⑤+⑧

12 제생 15

김성화 

이웃사람의 

중병

김성화의 죽은 이웃사람을 제생시키

고, 함열 숭림사 노승을 조문하고 돌

아오게 함, 이튿날 다시 찾아가니 노

승이 죽었음(전이)

⑧+④

13 제생 21
김준상 아내의 

종창

준상과 갑칠에게 환자가 잠 못 들게 

하면서 밤을 새우게 함, 날이 밝은 후 

쌀뜨물을 환자의 환부에 바르게 하고, 

100냥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옥을 방

매해야 한다고 하여 가옥 매도 문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태움

⑧+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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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생 22 김석의 폐병

환자를 엎드려 놓고 발로 허리를 밟으

며, 어디가 아픈지 묻고 손을 붙들어 

일으켜 걸려서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삶은 닭을 먹이라고 일러줌

⑦+⑤

15 제생 24 정태문의 토질

글을 써주고 이것을 침실 베개 위에 

두고 자게 함,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면 개가 방문을 향하여 두 

앞발을 모으고 혈담을 토할 것이라고 

일러줌(개에게 병을 전이시킴)

①+④+⑧

16 제생 25
평양집 아들인 

앉은뱅이

환자에게 쇠고기와 참기름을 먹여서, 

내일 아침에 아이를 안고 오게 하였으

나 가난하여 참기름만 먹이고 옴, 아

무 말 없이 누우니 부친이 화가 나서 

차라리 죽으라고 아이를 매우 때리니 

하도 아파서 도망치려고 일어서게 됨

⑤+⑧

17 제생 26
박순여 왼쪽 

다리의 부종

김자현에게 치병의 여부를 묻고, 살려

주는게 옳다고 하여 그를 앞세우고 

환자의 집에 가서 손수 부은 다리를 

주물러 내리며, 백탕 한 그릇을 마시

게 함

⑦+⑤

18 제생 27
차경석 소실의 

반신불수

육십간지를 써서 주고 환자의 상한 손

가락으로 한 자씩 짚어 내려가며 읽게 

함, 다시 술잔을 들고 걷게 함

①+⑧

19 제생 30

소년의 다리 

타박상으로 

인한 병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서는 피가 흐르느니라”고 말하고, 환

자에게 위로 뛰게 하여 혈맥과 뼈에 

충동을 주게 함

②+⑧

20 제생 31
장성원 아기의 

신열, 해솟병

장성원에게 전선을 환자의 머리 위에 

놓았다가 전주 밑에 버리라고 함(병을 

전선으로 전이시킴)

⑧+④

21 제생 36
문공신 모친의 

요통

매실 한 냥쭝을 종이에 싸서 들보에 

매어 달고 글을 써서 불사름
⑧+①

22 제생 42
이치안의 

위독한 병증

부친의 당년 신수를 논평하기를 청하

여 글을 써서 봉하여 주고서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위급할 때 열어보라고 

함, 연말에 부친이 위독해져서 이직부

가 그 글을 열어보니 소시호탕 두 첩

이 적혀있어서 그 약을 환자에게 섭취

하게 함

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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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치병 방식의 유형별 사용 빈도수 비교 

<표 1>과 <표 2>, <표 3>에 나타난 치병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은 기타 특정 행동이며, 글과 섭취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단일 방식에서는 말과 글을 활용하여 치

병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정재서(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전경
에서 증산은 종도들에게 공사나 특정 상황에 맞춰 창작하거나 인용한 

시구를 자주 들려주었으며, 시(詩)는 산문과 달리 상징과 비유를 통해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형식은 큰 도리를 

일부러 감추고 자발적인 깨달음을 유도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증산

이 종도들에게 시를 읊어주거나 명문과 고전 소설의 구절을 낭독하고 

인용하는 행위는, 영향력 있는 원본을 복제하여 동일한 효과를 재현하

려는 미메시스적 법술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32) 이는 증산이 다

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글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치유를 실천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증산은 자신의 말이 곧 약이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거슬리게 하며,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33) 이처럼 말로 치유한 사례도 전체 유형 중 사용 

빈도수가 세 번째로 높은 편이며, 꾸짖는 방법도 넓은 범주에서 말로 

32) 정재서, ｢동아시아 신화와 문학의 증산 신학적 전개: 상상력의 법술과 전유의 신
학｣, 대순사상논총 35 (2020), pp.17-31 참조.

33) 전경, 교법 2장 1절.

유형
① 
글

② 
말

③ 
심고

④ 
전이

⑤ 
섭취

⑥ 
도포

⑦ 
마사지

⑧ 기타 특정 
행동

단일 
방식

7회 9회 2회 1회 4회 2회 0회 7회

복합 
방식

6회 3회 1회 4회 9회 1회 6회 16회

합계 13회 12회 3회 5회 13회 3회 6회 23회

순위 2위 3위 6위 5위 2위 6위 4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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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치유 방식은 병을 일으키는 기

운이나 신(神)적 존재를 물리치는 원리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음식이나 약을 섭취하게 하거나 환부에 도포하는 방식

은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치유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일

한 병증에 대한 처방이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술의 차원을 넘어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정재서(2020)는 증산의 상징적 행위가 프랙탈 구조를 반복하는 

미메시스 원리에 따라 우주적으로 확대된다고 주장한다.34) 이러한 맥

락에서, 증산의 치병 행위도 이 원리에 따라 병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증산은 차경석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을 때, 의술을 행한다고 말하였으며,35) 의법

을 화정동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경오의 병증을 보고 괴상한 병세라

고 표현하며, ‘모든 일이 작은 일로부터 큰 일을 헤아리는 법이니 이 

병을 표준으로 삼고 천하의 병을 다스리는 시험을 하겠다’고 말한 

바36)도 있다. 결론적으로, 증산의 치병 활동은 단순한 의술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내포하며, 이 치유 과정은 천지공사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은 증산의 행위가 지닌 종합적 의

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어디

까지나 추론의 범주에 속하며, 증산의 모든 행위의 의도와 의미를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증산이 자신의 공사에 대해 “대

34) 정재서는 증산이 미래에 있을, 불로 인한 세계의 대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불을 땅
에 묻는 매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대운(大運)의 주재자인 증산의 상징적 행위는 
비록 좁은 사가(私家)에서 이루어지나 프랙탈(fractal)한 구조를 반복하는 미메시스
의 원리에 따라 우주적으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뱃소리를 모방하는 행위
도 상상계에서는 서양의 신명을 불러오는 것이지만 현상계에서는 빈번한 교역을 촉
진하여 조선을 상등국으로 만드는 법술이 되는데, 이처럼 증산의 공사는 미메시스에 
의해 인간과 자연, 속계와 신명계를 절합(節合, articulation)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증산이 병을 치료할 때에도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프랙탈한 구조를 반복하는 미메시스의 원리에 따라 우주적으로 확대되어 결과
적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동시에 천지의 도수도 뜯어고치는 작업까지 완수했
다고 추론해보는 것이다. 정재서, 앞의 글, pp.17-31 참조.

35) 전경, 행록 3장 37절.

36) 같은 책, 제생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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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일은 마땅히 폭을 잡기 어려워야 하며, 만일 폭을 잡힌다면 어찌 

범상함을 면하리오”37)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의도는 쉽게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양한 시각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차선근(2016)의 연구에서도 증산의 치병 사례에 대해 다양한 해석

과 가설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중복되는 논의를 생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내용을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치병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이번에는 병이 치유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전경의 구절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37) 같은 책, 교법 2장 41절. 

번호
전경 
구절

환자 및 
증세

대처법 분석

1 행록 1-34
김보경 
모친의 
위독함

가족이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함

김보경이 잠에 빠져서 실패함

2 행록 3-1
장효순 
손자의 급병

냉수를 먹게 함
손자는 죽었으나 그 뒤 장효순
의 화난을 겪음으로써 세상의 
재앙을 해소한 것이라고 함

3 행록 4-20
손병욱 
아내의 식음 
전폐

-

병은 고쳐주었으나, 남편의 믿음
을 방해한 일은 신명의 노여움
을 받아 잉태를 못하게 된 것이
라고 설명해주었음

4 행록 5-4
강팔문의 
심한 복통

-
대금을 내지 않아, 신명의 노여
움을 받아서 죽게 됨

5 공사 2-8
목수 
이경문의 
수전증

-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
지 못해 수전증이 남

6 공사 3-29
어느 사람의 
병

-
공사에 전념하는 중이라서 치료
하지 않음

7 권지 1-10
최운익 
아들의 병

-
영혼이 청국 반양에 가서 돌아
오지 않으려고 함

<표 4> 병이 치료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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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분석한 결과, 병이 치료되지 않은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증산이 치료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

이며, 둘째는 증산이 제시한 해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치유

에 실패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증산이 

공사에 몰두하고 있는 중에 의탁을 받은 상황’, ‘신명으로부터 노여움

을 사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증산과의 약속을 어겨 병에 걸린 상

황’, ‘해결 방법을 제시받았으나 정성이 부족해 치유에 실패한 상황’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증산이 병을 낫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도 <표 4>의 사례처럼 신명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거나, 증산과의 약속을 어겨 병에 걸린 사례들이 더 존재하며, 비슷

한 상황에서도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한다.

신명의 노여움을 받아 병이 발생한 사례를 세 가지 비교해보자. 김

병욱의 아내는 증산과 종도들을 위해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무더운 날

씨에 불평을 하다가 갑자기 와사증에 걸렸다. 증산은 이를 조왕의 노

여움으로 보고,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그 방법을 실행하

자 병이 나았다.38) 손병욱의 아내 역시 증산의 왕래를 불쾌히 여기고 

남편의 믿음을 방해하다가 신명들의 노여움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으나, 증산은 그녀의 병을 치료하며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할 것이

라고 하였다.39) 반면, 강팔문은 증산의 이름을 대고 주식을 청한 뒤 

대금을 치르지 않고 떠난 후로 배가 붓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증

산은 그가 신명들의 노여움을 사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 수 없다고 하

였다.40)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신명에게 노여움을 사 병이 발생했

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단순히 신명에게 불경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산의 신격을 인지한 신명들이 증산에게 불경한 

38) 같은 책, 행록 4장 36절.

39) 같은 책, 행록 4장 20절.

40) 같은 책, 행록 5장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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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것에 대해 노여움을 표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41) 이 세 

사례의 차이점으로는 병이 치유된 두 사례의 경우 남편이 모두 증산

의 종도였던 반면, 강팔문의 증산과의 연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증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병이 발생한 사례를 두 가

지 비교해보자. 증산이 종도들에게 공사(公事) 중 호소신이 올 것이니 

웃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정성백이 웃음을 터뜨려 오한을 겪게 되었

다. 그러나 증산이 그를 치료해 주었으며, 병은 완쾌되었다.42) 반면, 

이경문은 증산이 정해준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수전증에 걸

렸으나, 병을 고치는 처방은 제시되지 않았다.43) 이 두 사례의 공통

점은 모두 증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

나 그 외의 이유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증산이 단순한 치유

자가 아니라, 신명들과의 관계와 도수(度數)의 조정을 통해 병의 원인

과 결과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증산의 치병 행위는 당시 그를 따르려는 종도들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천지공사를 수행할 때 중요한 인물들이 적시에 동행하거나 참관하도

록 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치병과 기타 이적들은 증

산에 대한 종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증산의 치병 활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천

지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선천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천지공사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Ⅲ장

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41) 정재서, 앞의 글, pp.11-12 참조.

42) 전경, 공사 1장 16절.

43) 같은 책, 공사 2장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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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치병의 원리로 본 치유적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특징을 통

해 우리는 치유의 원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천지공사

로서의 치유, 둘째는 실천 수행으로서의 치유이다.

1. 천지공사(天地公事)로서의 치유

앞장에서 전경에 기록된 치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치유의 원리

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치유적 함의는 천지공사로서의 

치유에 관한 것이다. 

천지공사란 증산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에 걸쳐 수행한 일

련의 종교적 행위를 의미한다. 증산은 이 과정에서 천지에 맺힌 모든 

원한을 풀고, 천지의 운행 법칙을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꾸었으며, 후

천의 새로운 선경을 열기 위한 도수(度數)를 마련했다. 여기서 도수란 

증산이 실행한 천지공사의 결과가 적절한 시기에 이르면 일정한 순서

에 따라 나타나고 진행되는 절차이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과거 한국

에서는 관아의 관장이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 수하의 관리들을 모아 

회의를 열 때 ‘공사를 본다’고 표현했는데, 증산은 신명들을 소집하고 

종도들을 참관시키며 천지의 구조와 운행을 재조정하는 자신의 행위

를 ‘천지의 공사’라고 칭한 것이다.44)

전경에서는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

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

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45)고 설명한다. 증

44) 차선근, ｢대순진리회 성지의 특징과 의미｣, 동아시아종교문화연구 1 (2009), 
p.209;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 연구: 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9 (2012), p.221;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Ⅰ) : 최고신
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p.100.

45) 전경, 공사 1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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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선천의 세계를 진단하며 이를 ‘종기를 앓음’46), ‘진멸할 지경’47) 

등의 병적인 상태로 비유하였다. 천지와 인간으로 구성된 삼계 중, 천

지는 신명(神明)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묵은 하늘’48), ‘명부의 착

란’49)과 같이 부정적 상태가 지속되어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

으로 증산은 천지공사(1901~1909)를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바로잡고자 하였다.50)

천지공사로서의 치유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

절은 전경 공사 1장 3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다 심층적

으로 고찰해보면, 증산의 치유 사상은 천지와 인간이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는 선천 세계를 상극의 지배로 인

해 인간과 만물의 원한이 삼계에 가득 차고, 그 결과 천지가 본래의 

질서를 상실한 상태로 진단하였다. 이로 인해 세상은 각종 재난과 혼

란에 빠졌다고 판단한 증산은, 이러한 상극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천지공사를 통해 우주의 질서를 상생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특히, 증산은 천지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신명의 조화를 통해 원한을 

해소함으로써, 상생의 도를 구현하고 후천의 이상 세계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천지가 먼저 치유되고 바로잡혀야 인간의 치유 

또한 가능하다는 깊은 통찰을 반영하고 있다. 천지공사는 단순히 물리

적 질서의 회복을 넘어서, 천지와 인간 간의 상호 조화와 균형을 회복

하려는 치유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산은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함으로써, 천지와 인간의 상생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간

의 원한과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46) 같은 책, 공사 1장 8절, “이제 천하의 형세가 마치 종기를 앓음과 같으므로 내가 
그 종기를 파하였노라.”

47) 같은 책, 교법 1장 1절,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
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48) 같은 책, 공사 1장 11절,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
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핍절하여 살아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49) 같은 책, 예시 10절,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50) 같은 책, 교법 3장 1절, 교법 3장 4절.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치유적 함의 / 황희연 207

나아가, 증산은 천지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 사회의 질

서와 도리가 자연스럽게 확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천지와 인간

의 상생적 질서가 회복된 후에야 인간의 실천적 도리도 성립될 수 있

다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이는 천지가 치유되어 상생의 질서가 확립될 때 인간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중요한 원

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대순진

리회의 종지와 신조, 목적, 훈회, 수칙 등 모든 원리의 근간을 이루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정리하자면, 증산은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의 신명까지도 치유

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상극에 지배된 천지와 만물이 자생적으로 치유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진멸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

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증산은 삼계공사를 통해 우주의 질

서를 상극에서 상생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증산의 천지공사에는 천ㆍ

지ㆍ인 삼계를 고쳐 살리고자 하는 치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신조, 목적, 훈회, 수칙 등 모든 원리의 기

초가 된다.51) 이러한 원리들은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해 정립되었고, 

정산의 오십년공부종필(五十年工夫終畢)로 완성된 것이다. 더 나아가, 

증산과 정산의 사상(뜻)을 계승한 우당의 종단사업은 천리(天理)와 인

사(人事)의 합일을 위한 실천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천에는 치유와 회

복의 원리가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원한으로도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

서 알 수 있듯이,52) 원한이 다시 상극을 조장하고 새로운 원한을 불

러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인간의 마음 상태와 이를 위

한 실천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3)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절에서

는 실천 수행을 통한 치유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51) 같은 책, 공사 1장 1절, 예시 10절;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p.8.

52) 전경, 공사 3장 29절,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 교법 1장 
31절,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

53) 편경일, ｢대순사상의 개벽관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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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 수행으로서의 치유

두 번째 치유적 함의는 실천 수행을 통한 치유이다. 대순진리회의 

실천 수행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

상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와 훈회ㆍ수칙, 기본사업인 포덕ㆍ교화ㆍ수도와 3대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업ㆍ사회복지사업ㆍ교육사업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수양을 바탕으로, 그 덕을 사회와 세계에 확산시켜 

지상신선 실현과 지상천국 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대순진리회의 거시

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바르게 실천할 때, 이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가 드러

난다. 대순지침에서도 솔선수범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되는데, 

이는 먼저 모범적으로 바른 실천을 통해 가정과 이웃을 감화시키고, 

그 결과로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인망(人望)을 얻게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밝고 선한 기운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바르

게 실천할 때, 비로소 남도 바르게 교화하고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보

편적으로 인정되는 원리이다. 즉, 남을 잘 되게 하려는 상생의 기본 

원리는 솔선수범에 있으며,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화목의 중요성은 여러 종교에서 중시하는 윤리적 덕목 중 하나

로서, 금강대도 또한 ‘우주가화’라는 개념을 통해 가정화목을 핵심적

인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54) 대순진리회의 창설자인 우당역시 

수도하는 과정에서 가정화목의 실천을 필수적으로 강조하였다. 대순진

리회의 ‘가정화목’은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

하려는 노력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가화’의 의미를 넘어 

54) 박현숙, ｢금강대도의 남녀평등론에 관한 철학적 탐구｣, 신종교연구 22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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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과정이 수도의 일환으로 운수와도 직결되는 중

요한 요소로 간주된다.55)

아래의 <표 5>는 전경에서 발췌한 인륜도덕과 관련된 구절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전경에 나타난 인륜도덕과 관련된 구절

55) 박민미ㆍ황희연ㆍ박용철, ｢대순사상의 남녀평등이념과 여성성 재조명: 여성해원의 
원리로 본 공덕과 실천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9 (2017), p.221.

번호 전경 구절 내용 키워드

1 행록 3-36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저

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

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

니하랴.”

배필, 인연ㆍ천연

2 행록 5-38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烈 是故天下皆病

충ㆍ효ㆍ열

3 공사 3-40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인도, 군사부

4 교법 1-41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

를 잘 공양하라”

인도, 효

5 교법 1-42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

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

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

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을 

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가정의 화기(和氣), 

기국

6 교법 1-43 “본처를 저버리지 말라” 본처

7 교법 1-44

세상에서 우순(虞舜)을 대효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瞽瞍)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대효

8 교법 1-46 忠孝烈 國之大綱然 충효열

9 교법 1-51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어긋침

이니 죄가 워낙 크므로 내가 관여치 않노라.
부부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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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나타난 구절들을 통해 증산이 인륜도덕의 준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수도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

는 문제이며, 교리 실천과 수행 과정에서 인륜도덕의 준수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우당(牛堂) 또한 “훈회를 실천하여 생활화해야 

한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

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

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

부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존사상이며 바로 평화사상인 것이다.”56)라

고 훈시한 바 있다. 더불어, 대순지침에서도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

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57)라고 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훈회58)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즉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

덕을 잘 가지라, 3. 척(慽)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

을 잘 되게 하라”와 수칙59)에서 강조하는 “1. 국법을 준수하고 사회도

덕을 준행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할 것, 2. 삼강오륜은 음양합덕ㆍ만유조

화 차제 도덕의 근원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부화

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 3.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니, 양심을 

속이지 말고 혹세무민하는 언행을 삼갈 것, 4. 언동으로 남에게 척을 짓

5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p.42-43.

57) 대순지침, p.37.

58) 대순진리회요람, pp.18-21.

59) 같은 책, p.21.

10 교법 3-21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

나니…
천륜

11 교법 3-34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

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

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

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짓을 감행하

는 자에게 배사율(背師律)의 벌이 있으리라”

하극상, 배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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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후의로써 남의 호감을 얻을 것, 5.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나갈 것” 등 대부분이 윤리적 덕목과 각자의 위치에

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들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마음이 통합되지 못하고, 외부 

환경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 분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

해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인간성 회복은 분리되고 

소외된 내적 세계를 재통합하고 인간 전체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60) 그러므로 각 개인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데에서 출발하

여,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것이다.

최시형의 생명 사상에서도 생명 살림의 이치는 먼저 내 몸과 마음

을 살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치유하

여 평안을 찾지 않고서는 세상의 평화와 화해, 치유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시형은 “마음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를 알면 약을 복

용하지 않아도 된다”61)고 말했는데, 이는 약이 필요 없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모든 치유에 앞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 된다는 뜻이

다. 또한 그는 생활습관을 조절하여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치

유와 생명 살림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명 살림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사회적 치유의 살림 운동’이 된다고 설명하였다.62)

이처럼 각 개인이 본성을 회복하고, 심기(心氣)를 바로잡기 위해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를 통해 자신의 심령을 통합하거나 정화하는 것은 자

신의 순수하고 깨끗한 본모습을 되찾는 과정이며, 이는 곧 자신의 마

음이 밝아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품성(天稟性)을 회복하는 것을 

60) 장정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신학과 실천 58 (2018), pp.516-517.

61) 해월신사법설, ｢영부주문｣, “以心傷心以心生病 以心治心以心愈病 此理若不明卞 
後學難曉故 論而言之 若治心而心和氣和 冷水不可以藥服之.”

62) 김용휘, ｢해월 최시형의 자연관과 생명사상｣, 철학논총 90-4 (2017),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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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63) 우당이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

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64)고 주장한 것과 같

이, 이러한 심령 통일의 과정은 결국 자기 본성의 회복을 뜻하며, 양

심인 천성을 되찾는 과정도 모두 치유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Ⅴ. 결론 : 치유적 실천 수행의 당위성과 그 의의

오늘날 우리는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

회적 현실과 인간상을 반영한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대중의 깊은 공감을 얻고 흥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

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그로 인한 불안감과 상실감 같은 정신적 고통의 치유는 오늘날 우

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의학만으로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

든 병증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신체적 병증

이 발생했을 때는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데 있어 종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을 바탕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윤리도덕에 기반한 

심신의 실천수행이 통합적 치유를 가능하게 할 중요한 대안임을 강조

하고자 한다. 건강한 종교는 인간의 내면적 성숙과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한 교리적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차원의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종교가 지닌 치유적 함의

를 도출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충

63) 차선근, ｢대순진리회 마음관 연구 서설: 해원(解冤)과 감응(感應)을 중심으로｣, 신
종교연구 36 (2017), p.131.

64) 대순지침,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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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가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인간과 인간ㆍ인간과 자연

ㆍ인간과 만물ㆍ사회적 관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의 영역과 종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종교는 인간 존재에 대

한 성찰을 통해 인간성과 모든 관계의 상생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종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경에 나타난 치병의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치

유적 함의를 두 가지 차원으로 고찰하였다. 천지공사로서의 치유와 실

천 수행으로서의 치유라는 두 차원의 분석은, 천지가 먼저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운행되어야 인간의 올바른 실천을 통한 회복(치

유)도 가능하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와 세계개벽(지상천국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실천 수행은 개인의 치유를 넘어, 이를 통해 세

계의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개인의 도덕적 완성

과 내적 평화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될 때, 전체 사회와 세계의 병폐

를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실천 

수행은 개인적ㆍ사회적 치유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치유와 상생을 

목표로 하는 종교적ㆍ윤리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실현이자, 대순진리회의 궁극적 비전을 달성하는 길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대순진리회의 종지ㆍ신조ㆍ목적ㆍ훈회ㆍ수칙 및 

기타 수도 방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수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병행된다고 할 수 있다. 치병의 원리를 통

해 살펴본 치유적 함의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천지공사로서의 치유와 

인간적 차원에서의 실천수행으로서의 치유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천ㆍ



214 대순사상논총 제50집 / 연구논문

지ㆍ인 삼계의 치유 및 회복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

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 연결된다. 이는 치유적 실천수행의 

당위성과 그 의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철학자들은 바른 길(正道), 즉 사람들이 잃어버린 행위의 ‘도’를 회

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도(道)는 질서의 정수이며, 이를 따

르는 것은 곧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65) 증산도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

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66)고 하였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우주적⋅인간적 두 가

지 차원에서 동시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간은 해원상생의 

우주적 흐름에 맞추어 종교윤리로서의 해원상생을 실천해 나가야 한

다.67) 이러한 실천 수행은 곧 천지 공정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덕은 해원과 보은의 진리를 

구현하여 상생을 이루는 진리로 제시되며,68) 이는 곧 상생의 도(道)

와 부합되는 실천이 곧 덕(德)이 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향후, 대순사상뿐만 아니라 각 종교의 치유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

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65) 파울 U. 운슐트, 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서양 치유의 역사, 홍세영 옮김 (서울: 
궁리, 2010), p.42.

66) 전경, 예시 17절.

67) 차선근, 앞의 글, p.119.

68) “증산은 선천의 상극적 우주 법리를 전환하기 위해 삼계공사를 행하였으며, 그 결
과로 상생의 도가 구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상생의 의미는 ‘선천 세계
에는 모든 사물이 도의(道義)에 어그러지고 원한이 맺히고 쌓여 그것이 마침내 삼계
의 재앙으로 가득차 진멸의 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제하는 법리로 제시된다. 이러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증산은 ‘상생법리(相生法理)는 남 잘되게 하는 것이 곧 나도 
잘 되는 길임을 자각(自覺)케 하신 협동의 원리’를 강조하며, 이를 공존공영(共存共
榮)의 평화 윤리로 제시하였다.” 이봉호ㆍ박용철, ｢대순진리회의 ‘포덕’개념의 특징｣, 대순사상논총 32 (2019),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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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ypes of Healing Demonstrated in Jeon-gyeong 
and Their Implications

Hwang Hee-yeon
Researche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cases of healing described in 
Jeon-gyeong (The Canonical Scripture), Daesoon Jinrihoe’s main 
scripture, by type and examine thei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Jeungsan compared the Former World to a diseased state such 
as “a boil on the body” and the point of “annihilation.” By 
diagnosing the world as falling under the dominance of sanggeuk 
(mutual contention) and executing cheonji-gongsa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for 9 years, He attempted to change 
the order of the universe from sanggeuk (mutual contention) to 
sangsaeng (mutual beneficence). In order to save all the people in 
the world, Jeungsan tried to “resolve the grievances and grudges 
accumulated from time immemorial by recalibrating the Degree 
Number of Heaven and Earth, harmonizing divine beings, and 
establishing the Later World’s paradisiacal land of immortals which 
wi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cence.” In this 
context, it can be said that in Jeungsan’s cheonji-gongsa, which 
aimed to save and restore to normalcy throughout the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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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there is an implied 
remedial meaning. If Daesoon Jinrihoe’s tenets, creeds, aims, 
precepts, ethical rules, and other cultivation methods, can be 
correctly understood and practiced, then the healing process will 
also take place concurrently.

Thus, the healing implications seen through this remedial 
principle can be distinguished into healing via cheonji-gongsa on 
cosmic level and healing through cultivatory practices on human 
level. In addition, the process of healing and restoration throughout 
the Three Realm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are in line 
with the practice to ultimately attain the religious aims of Daesoon 
Jinrihoe, which indicates the justification and significance of healing 
cultivatory practices.

Keywords: Daesoon Jinrihoe, Jeon-gyeong, Disease Treatment, Healing, 
Cheonji-gongsa (th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Practice Asceticism, Sangsaeng (Mutual Benef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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